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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만 8명…전국 최다 경쟁률(종합)

등록 2026.05.15 22:05:14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접수가 시작된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

리위원회에서 각 선거 후보자 대리인들이 서류 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 2026.05.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예빈 기자 = 제9차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까지 보수·진보 진영 모두 '완전한 단일

화'에 실패하며 무려 8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15일 오후 10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를 보면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8명이 등록했다. 

대전 5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종·강원·충남·경남 각각 4명, 부산·대구·인천·울산·충북·경북·제주 각각 3명, 경기·전북 2명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의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에서는 이미 후보자 등록 신청 첫째 날인 14일에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등록을

마무리했다. 15일에는 김영배 예원예대 부총장,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조전혁 전 국회의원,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

신연대 상임대표,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 이학인 신한대 부교수가 각각 등록 절차를 밟았다.

그간 보수·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 경선을 거쳤으나 불복으로 완전한 단일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영배 부총장 ▲류수노 전 총장 ▲윤호상 겸임교수 ▲조전혁 전 의원 등 4명이 등록했으며, 진보 진영에서

는 ▲정근식 교육감 ▲한만중 상임대표 ▲홍제남 소장 등 3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 주관 단일화 경선을 통해 윤 겸임교수가 단일후보

로 추대됐지만, 류 전 총장이 여론조사 방식이 합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단일화가 무산됐

다.

이후 조 전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들며 류수노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경선을 펼쳤다. 전

날 류 전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자 조 전 의원은 결과에 승복하고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했다.

하지만 패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문항이 경선 직전 사전 합의 없이 수정된 사실을 발견했다며 입장을 급선회해 후보

자 등록을 완료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2026 서울 민조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 주관 단일화 경선에서 정 교육감이 단일후보로 확정

됐다. 그러나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한 전 상임대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 독자 출마를 선택했다.

홍 소장은 처음부터 추진위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선거 활동을 이어왔다. 이학인 신한대 부교수도 보수와 진보 양 쪽

의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이날 후보로 깜짝 등록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

후 6시까지 진행되며, 본투표는 다음 달 3일이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 사항·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다음 달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

스템에 공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575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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